
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 플러

스 신속지급 대상을 51만개소로 추

가해 19일부터 지원대상자에 안내문

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고

있다.

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달 29일

1차 신속지급을 시작했고 이달 16일

까지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 사업

체의 약 93%인 231만여곳의 소상공

인 소기업에 약 4조원을 지급했다.

중기부는 최대한 많은 사업체가

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을 수

있도록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4차례

에 걸쳐 모바일 문자 메신저와 전화

로 신청을 안내했다.

아직 지원받지 못한 사업주들은

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

(버팀목자금플러스.kr)을 통해 계속

신청이 가능하다.

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속

지급으로 늘어나는 지원대상은 반기

별 비교시 매출감소 사업체 41만

6000곳 등 총 51만1000곳이다.

중기부는 영업제한과 일반업종의

경우 2019년에 비해 2020년 연매출

이 감소한 사업체를 1차 신속지급 대

상으로 선정해 지원한 바 있다.

이태윤기자 lty9456@ihalla.com

제주항공은 지난 18일 트로트 가수

김수찬의 기내 팬미팅을 위한 이색

전세기를 운영했다고 19일 밝혔다.

해당 항공편(7C380)은 오전 10시

인천을 출발해 광주, 여수, 부산을

경유해 약 두시간 반 동안 운항 후

인천으로 돌아왔다. 비행 중 기내에

서는 가수 김수찬의 즉석 공연, 팬미

팅 등이 이뤄졌다. >> 사진

이번 이벤트를 위해 제주항공은

거리두기 차원에서 참석 가능 인원

을 88석으로 제한했으며 승객들은

출발 전 진행된 발열검사에서 체온

이 37.5℃ 이하인 경우에만 탑승이

가능하도록 했다. 뿐만 아니라 해당

편에 탑승한 모든 승객들에게는 손

세정제와 마스크를 제공하는 등 방

역수칙을 준수해 운항했다.

제주항공 관계자는 여객수요 급

감에 따라 신규 수요 창출이 절실한

상황 이라며 이번 기내 팬미팅 전세

기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이

벤트 비행을 기획해 고객들에게 차

별화된 비행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

일 예정 이라고 밝혔다. 이태윤기자

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살면서

매달 노후생활자금을 연금으로 받는

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제주지역에

선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. 하지

만 집값이 비쌀수록 수령액도 높은

연금 특성상 최근 몇년간 제주의 높

은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 월 연금 수

령액은 제주가 전국에서 세번째로

높았다.

19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

지난해 말 기준 도내 주택연금 가입

자는 327명으로 전국 가입자(8만

1206명)의 0.4%로 나타났다. 2019

년(257명)과 비교하면 27.2% 증가

해 같은기간 전국(7만1034명→8만

1206명) 증가율 14.3%에 비해 갑절

가까이 많았다.

도내 주택연금 가입자들은 평균 2

억6400만원짜리 집을 맡기고 월 91

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평균 가입연령은 73세였다. 전국적

으로는 평균 가입연령 72세로, 평균

3억700만원짜리 집을 담보로 월 103

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2007년 도입된 주택연금은 만 55

세 이상인 고령자가 사는 집을 담보

로 맡기고 자기집에 평생 살면서 매

월 연금방식으로 노후 자금을 받을

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주는 제도

다. 60대 이상 가구에서 자산의 70~

80%가 부동산에 묶여있는 현실을 감

안해 이들이 노후생활비를 조달할

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망 성격이

강하다. 연금 가입 당시의 집값을 기

준으로 매월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

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시기에 가입

하는 것이 유리하다.

연금 도입 첫해 4명의 가입자에서

출발한 제주는 해마다 꾸준하게 증

가하고는 있지만 전국에서 차지하는

비율은 여전히 1%에 못미치고 있다.

이는 지역사회 분위기가 집을 자녀

에게 상속하려는 경향이 강한 데 따

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.

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평균 수

령액은 서울이 139만원으로 가장 높

고, 경기 107만원에 이어 제주는 3번

째다. 이어 부산 89만원, 세종 86만

원, 대구 82만원, 대전 79만원, 인천

78만원 순이다.

주택금융공사는 인구의 빠른 고령

화에 따라 연금 가입연령을 지난해 3

월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, 12

월부터는 주택가격도 시가 9억원에

서 공시가 9억원으로, 주거 목적의 오

피스텔 거주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

수 있도록 해 연금의 문턱을 낮췄다.

문미숙기자 ms@ihalla.com

서귀포시 농업대학 공동학장인 농협

서귀포시지부(지부장 현학렬)와 대

정농협(조합장 이창철) 안덕농협

(조합장 유봉성)은 서귀포시 행정

지원을 통해 19일 각 농협 본점 회의

실에서 2021년 서귀포시 농업대학

개강식을 가졌다.

서귀포시 농업대학은 1차산업 경

쟁력 강화와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

을 목적으로 2012년부터 시작해 지

금까지 총 9기에 걸쳐 634명의 졸업

생을 배출해 명실상부한 농업인 전

문교육으로 자리잡고 있다.

올해는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6개

농협에 300명까지 수강생 모집을 확

대해 이 날 대정농협과 안덕농협 개

강을 시작으로 ▷20일 중문농협 ▷

21일 서귀포농협 ▷22일 위미농협

▷5월 7일 성산일출봉농협에서 개강

할 예정이다

농업대학은 앞으로 4개월동안 영

농기술과 마케팅 기법, 교양 및 현장

교육을 진행한다.

공동학장인 현학렬 지부장은 개강

식 인사말에서 코로나19 등 급변하

는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

처하고 제주농업의 경쟁력 강화와

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대학

을 운영하게 됐다 며 농업인 스스로

역량을 키우고 변화와 혁신에 앞장

서 달라 고 말했다.

문미숙기자 ms@ihalla.com

제주지역 주택 매매거래량이 5개월

연속 1000건을 넘기면서 몇년째 침체

됐던시장이조금씩활기를띠는분위

기다. 다만 최근 분양한 민간아파트

분양가가 급등함에 따라 기존 시장가

격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관

망하는 분위기도 감지돼 거래량 회복

여부는좀더지켜봐야할전망이다.

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제

주지역 주택 매매거래량은 1082건으

로 전년동월(789건) 대비 37.1% 증

가했다. 5년 평균과 비교해서도 28.5

% 늘었다.

이같은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1월

(1024건) 이후 12월(1377건), 1월

(1104건), 2월(1007건)에 이어 다

섯달 연속 1000건을 웃돈 것이다. 올

들어 1~3월 누적 매매거래량은 3193

건으로 전년 동기(2469건) 대비

29.3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3월까지 주택 매입자별 거주지는

도내가 72.7%(2322건)이고, 나머지

27.3%(871건)는 도외 지역인 것으

로 나타났다. 지난해 같은기간 도외

거주자의 매입비율 22.0%(544건)와

비교해 5%포인트 상승, 지난해 정부

가 대대적으로 지정한 부동산 규제

지역(투기과열지구, 조정대상지역)

에서 제외된 제주로 일부 풍선효과

가 나타난 결과로 관련 업계는 분석

하고 있다.

올해 도내 주택 매매거래량 중 매

입자의 연령대는 40대가 967건으로

가장 많았다. 이어 ▷50대 755건 ▷

30대 650건 ▷60대 406건 ▷70대 이

상 159건 ▷20대 이하 141건 ▷기타

115건으로 집계됐다.

최근 민간아파트 분양가 급등 추

세 속에 향후 주택 매매거래량 증가

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여론

도 높다. 제주시 연동지역에서 분양

한 민간아파트 두 곳이 각각 전용면

적 84㎡ 기준 6억원대와 9억원대의

높은 분양가에도 두 자릿수의 높은

경쟁률로 1순위에서 청약이 모두 마

감되자 단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

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팔겠

다며 내놓았던 아파트를 다시 거둬

들이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.

도내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민간

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하는 것을 보

고 주변 시세도 오를 것이라는 기대

감을 갖는 이들이 상당하다 며 당장

돈이 급하지 않은 이들을 중심으로

팔겠다고 내놨던 집을 다시 거둬들

이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고 밝혔다.

3월 도내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

116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.0% 감

소했고, 5년 평균과 비교하면 31.8%

증가했다. 문미숙기자

2021년 4월 20일 화요일6 경 제

19일
코스피지수 3198.84

+0.22
▲ 코스닥지수 1029.46

+7.84
▲ 유가(WTI, 달러) 63.19

-0.32
▼

살때 팔때 살때 팔때
환율(원) 1USD 1137.25 1098.15 1EUR 1364.62 1311.38

100 1047.72 1011.70 1CNY 179.93 162.81

침체 지속되던 주택 매매거래 살아나나

19일 대정농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서귀포시 농업대학 개강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 사진=대정농협 제공


